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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과천=뉴시스] 조성봉 기자=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4일 오전 경기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나서며 투표용지 부족 사태

관련 항의 집회 참가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. (공동취재) 2026.06.04. photo@newsis.com

[서울=뉴시스] 김난영 기자 =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'투표용지 부족 사태'와 관련해 "국민의힘 지도부가 사태 수습보다 정쟁

에 몰두하는 모습은 심히 유감"이라고 했다.

전수미 민주당 대변인은 6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"장동혁 대표는 정부와 여당이 이미 모든 진상규명 가능성을 열어뒀음에도 비

판을 위한 비판만 하며 국민을 자극하고 있다"며 이같이 말했다.

전 대변인은 "국정조사를 포함한 실질적인 진상규명을 위해서는 국회 원 구성이 최우선 과제"라며 "진상규명을 위한 원 구성은

협조하지 않으면서 국조와 특검만 소리 높여 주장하는 행태야말로 모순된 정치 공세"라고 했다.

특히 "장 대표가 재선거를 요구하는 시위대를 향해 '목숨 걸고 싸우겠다'고 공언한 것은 제1야당 대표로서 도를 넘은 처사"라

며 "헌법기관 과오를 빌미로 민주주의 근간을 흔들고 사회적 균열을 조장한다면 국민의 엄중한 심판을 받을 것"이라고 했다.

전 대변인은 아울러 "오세훈 서울시장 역시 사태의 본질을 왜곡하며 이재명 대통령에게 화살을 돌렸다"며 "헌법상 독립 기관인

선관위의 행정적 잘못을 두고 '모두 대통령 책임'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악의적 정치 프레임"이라고 했다.

전 대변인은 "권력 분립이라는 헌법의 기본 상식조차 외면한 채 사사건건 대통령을 끌어들이는 '기승전 대통령 탓'은 비겁한 구

태 정치이자 야당 지도부의 정략적 공세에 편승하려는 얄팍한 수수방관"이라고 했다.

그는 "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이번 사태의 명백한 진상규명과 선관위 쇄신을 이루겠다"며 "진상조사의 유일한 법적 기반인 원

구성은 팽개친 채 일방적 특검 요구로 반사이익만 챙기려는 정치쇼를 당장 멈추라"고 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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